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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칼텍스 울고 SK에너지 웃는다!
3/4분기 영업실적 희비 엇갈릴 듯 … GS칼텍스는 적자 전환 우려

2008년 3/4분기 영업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정유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.

갑작스런 환율 폭등으로 인한 엄청난 환차손과 정제마진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울상인 반면, 수출 증

가에 힘입어 환리스크의 악재를 막아낸 곳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최대 정유기업인 SK에너지는 3/4분기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, 예상보다 좋

은 것으로 나타나 미소를 짓고 있다.

SK에너지 관계자는 “처음에는 환차손 때문에 3/4분기 경영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했지만, 막상 뚜껑을 열

어보니 수출이 늘어나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”고 말했다.

실제로 SK에너지는 고환율의 파고를 넘어 2008년 사상 최대의 석유제품 수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

고 있다.

특히, SK에너지는 7월과 8월에 석유제품만 각각 1130만배럴, 1261만배럴 등을 수출하며 월간 수출기록을 갈

아치워 2008년 1-9월 석유제품 잠정 수출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

있다.

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SK에너지가 3/4분기 영업이익은 3500억원 안팎, 순이익은 2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

로 보고 있다.

S-Oil과 현대오일뱅크도 SK에너지 수준은 아니지만, 전년동기대비 또는 전분기대비 그리 나쁘지 않은 영업

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.

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“안 좋긴 하지만,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증권 시장 시세로 따지면 약보합 정도

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S-Oil 관계자도 “정제마진이 떨어지고 환차손 피해를 입어 어렵긴 어렵다”면서도 “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

한 성적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반면, GS칼텍스는 울상이다.

특히, 3/4분기 당기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.

GS칼텍스 관계자는 “환차손 때문에 경쟁기업들에 비해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”고 말

했다.

GS칼텍스는 원유를 수입할 때 유조선이 출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많이 해 다른 정유

기업에 비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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